
서 론

자살은 죽을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연령과 개인이 처한 여러 상황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노인의 경우 빈곤, 질병, 경제적 문제 등이 주된 동기이다.

2013년도에 시행된 국내 부검 4,861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

면 자살에 이용되는 수단으로는 목맴, 음독, 외상(투신), 익사

등의 순이었다[1]. 우리나라의 역사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자

살의 수단으로서 혀를 깨물어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현대 의학문헌에 실제로 혀를 깨물거나 가위로

절단하여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안면부

외상이나 사고로 인해 혀가 완전히 잘렸더라도 성공적으로 치

료가 된 증례만 보고되어 있다[2,3]. 이에 저자들은 혀를 가위

로 절단 후 자살에 성공한 매우 드문 증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증 례

1. 사건 개요

변사자는 75세 남자로 사망 당시로부터 약 1년 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 일체의 수술이나 기타 처치 없이 진통제만 투

여 받고 치료를 거부하였다. 사망 약 한 달 반 전에는 치료불가

판정을 받은 이후, 자살을 목적으로 고량주 4병을 마셨고, 당시

빈혈 증세가 있어 6파인트의 수혈을 받았다. 사망 보름 전부터

는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가능하였으며 기저귀를 착용하였다.

사망 3일 전부터는 식사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같이 거

주하고 있는 부인이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였다. 사망 당일 변

사자가 방안에 베개를 베고 누운 자세로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이 발견하였다. 사망자의 주위에서 가위가 발견되었으며, 절단

된 손가락의 끝 마디가 같이 발견되었다. 또한 방석이나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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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methods of suicide are hanging, toxic substance ingestion, descent from
height, and drowning. However, suicide by cutting the tongue is very rare and there
are almost no reported cases in the literature. A 76-year-old man who had terminal
gastric cancer with multiple liver metastases was found dead in his home. Upon
autopsy, it was noted that his tongue was cut by a pair of scissors four times and copi-
ous blood was identified in the stomach and intestine. The total loss of blood volume
was approximately 750 mL. He had also cut his finger-tip and stabbed his abdomen
with a pair of scissors. We concluded that lingual artery injury by scissors was the
cause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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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담겨있는 휴지에는 혈흔이 많이 묻어 있었다.  유서는 발

견되지 않았다. 

2. 부검 소견

외견상 종말증의 소견을 보였고, 시반은 배면에 약하게 나타나

있었다. 안검결막은 창백하였다. 왼쪽 등에는 20×13 cm의 보

라색 모반이 관찰되었으며 복부는 녹색으로 부패성 변색이 보

였다. 양쪽 다리에는 우묵 부종이 있었다.  

구강 내 혀는 혀끝 3 cm 지점부터 혀끝 쪽으로 오른쪽 4군데

에서 부분 절단이 되어 있었다(Fig. 1). 식도 내에서는 응고혈

이 관찰되었다. 위에는 약 400 mL 혈액이 차 있었고, 소장에서

는 트라이츠 인대(Treiz ligament)로부터 350 cm까지 혈액이

차 있었다. 회장(ileum)과 맹장(cecum)에는 혈액이 관찰되지

않았다. 

복부에는 가위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창이 한 군데 있

었다. 배꼽 직상방에 10시 방향으로 위치한 1.1 cm 의 자창인

데, 복벽에서는 2개로 떨어져 존재하였고 길이는 각각 0.9 cm

및 0.5 cm이었다. 복강 내에 혈액이 고인 소견은 없었고 복막

에 엷게 응고혈과 함께 복막 아래 연부조직에 출혈이 관찰되었

다. 내부 장기 손상은 없었다. 

왼쪽 제5번 손가락의 몸쪽 손가락사이 관절(proximal

interphalangeal joint) 상방에서 뼈와 함께 손가락 마디는 완전

히 절단되어 있었다. 절단면에서는 뼈가 노출되어 있었다. 그

외 손상 소견으로, 복부 자창 바로 위에 표피 박탈이 두 군데 관

찰되었으며(각 3 cm 및 2.1 cm), 오른쪽 손바닥에 절창의 형

태로 피부가 세모꼴로 잘리면서 피부만 살짝 들린 형태의 상처

가 보였다(1.2 cm).

위-식도 경계부 하방 약 4 cm 위치에서부터 위-십이지장

경계부의 상방 1 cm 까지 중앙부에 궤양을 동반하고 점막 표

면 위로 주변부가 융기된 약 8×5 cm 크기의 위암 병변이 관찰

되었고(Fig. 2A), 장막 표면부는 우둘투둘한 양상을 보였다.

병변 주변에 림프절 종대는 없었다. 간의 좌엽 하방 표면으로

융기된 미백색의 단단한 종양이 간 실질 내에 있고, 크기는 2.5

×2.4 cm였다(Fig. 2B). 간 실질의 종괴는 경계가 비교적 명확

하며 피막의 형성은 없었다. 간 실질에 경변증은 없었다. 

심장은 무게가 340 g 이었고 오른쪽 흉강에 240 mL, 왼쪽에

는 800 mL, 심낭에는 160 mL의 맑은 오렌지색의 체액이 들어

있었다. 심장의 대동맥 기시부는 확장되어 있었다. 관상동맥에

서는 석회성 동맥경화증이 관찰되었고 내강은 중등도로 좁아

져 있었다. 심실중격의 전벽에 국소적 섬유성 반흔이 있었다.

대동맥에도 심한 석회성 동맥경화증이 관찰되었다. 양쪽 폐는

변연부에 폐기종과 함께 다수의 기포(bullae)가 보였다. 폐문

부의 림프절은 검고 돌처럼 딱딱하였으며 기관지 내부에는 혈

성 포말이 소량 관찰되었다. 폐 실질에 혈액의 흡인은 없었다.

신장의 표면은 얼룩덜룩한 경화성 위축이 있었다. 내부 장기는

전반적으로 빈혈상이었다. 

3. 검사 소견

현미경적 검사를 통하여 위와 간의 종괴를 확인하였는데, 위암

은 중등도의 분화도를 가진 선암(adenocarcinoma)으로 깊이

는 장막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A). 간의 종괴 역

시 위암과 같은 선암으로서, 전이성 위암으로 판단하였다(Fig.

3B). 

독물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검사 결

과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부검 중 채취한 혈액에서 혈색소

수치는 6.8 g/dL로 낮았고, 헤마토크리트 수치도 24.7%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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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In the gross appearance of the tongue, four sites of injury on the tip are visible and simulated by a pair of scissors (A, B).



았다.  

4. 사인

사망 상황과 부검 소견을 종합하였을 때 저자들은 사망 원인을

가위로 혀를 절단한 예기 손상으로, 사망 기전은 과다출혈로

판단하였다. 폐에서 혈액의 흡인이 없었고, 위와 소장에 혈액

이 차 있던 것으로 보아 사망자는 혈액을 계속 삼켰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사망자가 말기암으로 진단받고 일체의 치료를 거

부한 채 고량주 4병을 마셔 자살을 시도한 과거력이 있으며, 손

가락 마디를 자르고 배를 가위로 찔렀지만 표재성으로 찌른 점

등으로 미루어 사망의 종류는 자살로 판단하였다.  

고 찰

혀는 구강의 내부에 존재하는 근육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혀

동맥(설동맥, lingual artery)으로부터 혈액을 직접적, 일차적

으로 공급받는다. 혀동맥은 목뿔뼈큰뿔(greater horn of hy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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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In the gross appearance of the stomach, a slightly elevated mucosal lesion with central ulceration is noted in the body and
antrum (A). A round, well-demarcated tan-white metastatic firm mass from the stomach cancer is visible in the liver parenchyma (B).

A B
Fig. 3. Microscopic examination shows moderate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in the stomach (A) and similar adenocarcinoma
nests in the fibrotic background of the liver (B) (A, H&E, ×40; B, H&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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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의 끝과 인접한 목 양측 부위에 있는 바깥목동맥(외경동

맥, external carotid artery)에서 기시한다. 이후 혀동맥은 구

강의 바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목뿔혀근(설골설근,

hypoglossus muscle)과 턱끝혀근(이설근, genioglossus

muscle) 사이를 통하여 혀의 끝으로 향하게 된다. 바깥목동맥

은 상행대동맥(ascending aorta)과 온목동맥(총경동맥,

common carotid artery)을 통해 직접적으로 혈액을 공급받게

되는데 심장에서 발생되는 높은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

며 따라서 혀동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높은 혈압을 유지하고

있다[4]. 이러한 혈압은 중력에 반하여 경부 상방으로 뇌에 혈

액을 공급하려는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로 인한 것이며 온목동

맥으로부터 차례로 분지되는 혀동맥의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

한다면 높은 혈압은 당연한 것이다. 그 외 이차적으로 혀에 혈

액을 공급하는 여러 소혈관들의 가지들도 함께 분포한다. 결론

적으로 혀동맥은 혀의 끝까지 혈액을 공급하는 일차적인 주요

혈관으로서 이의 직접적인 손상은 높은 혈압으로 인한 단기간

의 다량의 혈액 소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 의학의

발전과 응급 환자의 빠른 구호로 인해 혀가 완전히 절단되더라

도 사망까지 이른 문헌 보고는 없다[2,3]. 사극 드라마나 영화

에서는 자살의 수단으로서 스스로 혀를 깨무는 장면이 방영되

기도 하지만, 현대에서 자살의 수단으로서 혀를 깨물거나 가위

로 잘라 성공한 보고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언론 기사에

서는 타인에 대한 위해 수단으로서 혀의 손상을 야기한 경우가

있고, 타살로 사망에 이른 사례는 있다[5-8].

본 증례의 경우에는 위와 소장 내에 다량의 혈액이 충만되어

있었으며 그 원인으로 판단되는 혀의 절단이 총 4군데에서 관

찰이 되었다. 절단 부위로 볼 때 중요 혈관인 혀동맥이 잘린 것

으로 추정하였다. 혀를 절단하는 경우 예상 가능한 사망의 기

전은 혈액 흡인에 의한 질식, 통증에 의한 신경성 쇼크, 그리고

과다출혈이 있을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사망자가 혀를 절단

한 후 주변의 이불과 담요에 일부 혈액을 뱉기도 했지만 의식

적으로 혈액을 계속해서 삼킨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자살의

방법으로 볼 때 목을 매거나 음독을 하는 등의 더 쉽고 고통이

적은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평소 마시지 않던 고량

주 4병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병력도 있기 때문에 사망자는

어떻게든 자살을 이루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자살에서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성공하지

만, 예상치 못하게 그 방법으로 자살에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비계획적 복합자살(planned complex

suicide)과 미리 자살의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한 가지 방

법이 실패하면 자동적으로 두 번째 방법이 작동되게끔 하는 계

획적 병합자살(planned combined suicide)로 나눌 수 있다. 본

증례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비록 사망에 이를 수 없는 손상이

기는 하지만 손가락 마디를 절단하였고, 복벽을 가위로 찌른

자창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비계획적 복합자살에 해당한다. 실

제 혀를 절단하여 자살에 성공한 증례가 현대에 보고된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증례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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